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후 대표이사(㈜ 피와이에이치)

보는것과 아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것 중에는 그 이면까지 미처 알지 못하는 것 투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고 오랫동안 보아왔다는 이유로 '당연함'으로 치부해버린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히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는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안경을 벗거나 우물에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바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 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른다. 당신이 

관점을 바꾼다면 당연함과 관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부정하고 본질을 파악해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관점을 창조하는 노하우를 배워 나갈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보며, 남다른 관점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스스로의 관점을 디자인하는 제2의, 제3의 관점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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